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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제도시 수준의 공중화장실 가이드라인 만든다
- 22일, 표준디자인 9차 개발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 유니버설 디자인 지침(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범설치
표준디자인 개발 품목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인천시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 도시 수

준의 공중화장실 표준디자인을 개발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2일 시청에서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9

차 개발」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모두를 위한 공중화장실 디자인 지

침(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때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셉테드(범

죄예방도시디자인)를 적용하고, 사회적 약자(어린이, 여성, 장애인, 노

인, 외국인 등)를 배려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유니버설) 디자인 지

침(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13년부터 개발해 온 표준디자인의 설치 위치와 품목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유관기관 및 시민들이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개발한 표준디자인에는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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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안내사인, 흡연부스 표준디자인, 지하도상가 안전디자인, 공사

장 가림막 디자인 등이 있다.

인천 시민디자인단 30명과 함께 공중화장실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하

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인천형 

공중화장실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게 된다.

내년 2월 용역이 마무리 되면,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물론 모든 공

공기관의 공중화장실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임철희 시 도시디자인팀장은 “공중화장실은 규모는 작지만 모든 시

민이 사용하는 중요한 공공시설물이며 국제적인 관광 도시들의 수준

을 가늠하는 대표시설”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가장 안전하고 편

리하며 깨끗한 공중화장실 디자인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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